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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brant hub of culture and art in Europe, Vienna welcomes visitors with open arms. From exploring the 
heritage of the once-mighty Habsburg Empire to tracing the footsteps of world-famous composers like 
Mozart and Beethoven, there’s something for everyone. From mid-November, the city’s Christmas markets 
create a magical atmosphere as many eagerly await the arrival of winter.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비엔나. 과거 유럽을 제패했던 합스부르크 제국의 화려한 유산, 

모차르트와 베토벤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발자취, 바로크부터 아르누보까지 거리에 늘어선 아름다운 건축물 등이 

여행자를 반긴다. 특히 11월 중순부터 시청 앞을 비롯해 도시 곳곳에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은 겨울을 기다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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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한 파도 위로 태양이 지는 곳, 나자레

Sunset Over the Waves of the Atlantic
기독교와 서핑의 성지인 포르투갈 해안 도시 나자레. 나자레 북쪽 해안, 깊은 해저 협곡이 

빚어내는 거대한 파도를 쫓아 1960년대부터 지금껏 전 세계 수많은 서퍼가 이곳을 찾는다. 깎아지른 해안 절벽에 서면, 

힘찬 ‘빅 웨이브’ 너머로 태양이 지는 눈부신 풍경을 볼 수 있다.

Nazaré, a town on the coast of Portugal, is a holy site for Christians and a paradise for surfers. 
Since the 1960s, surfers from around the world have been drawn here by the giant swells. Look out over 

a sheer coastal cliff to watch the glowing sun set over some truly gnarly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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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REAL & PORTLAND 

런던 빅토리아·앨버트미술관(V&A)에서 지난 4월까지 열렸던 아프리카 패션전은 20세기 중반부

터 현대까지의 아프리카 패션을 탐구한 전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아프리카의 

패션과 문화를 집중적으로 다뤄 호평받은 전시를 브루클린미술관에 이어 포틀랜드미술관으로 

옮겨 11월 18일부터 2024년 2월 18일까지 다시 한번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대륙만큼이나 역동

적이고 다양한 아프리카 패션계의 활력을 탐구한다. 특히 이번에는 영향력 있는 현대 아프리카 

패션 창작자의 디자인을 역사적인 작품과 함께 소개해 기대가 높다.

Initially shown at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in London, and then at the Brook-

lyn Museum of Art, Africa Fashion will be hosted by the Portland Art Museum from 

November 18, 2023 to February 18, 2024. The acclaimed exhibition explores the di-

versity and vitality of African fashion and spans the mid-20th century through to the 

present day. Notably, the creations of influential contemporary African fashion fig-

ures are being presented alongside historically significant pieces.

PORTLAND  아프리카 문화와 패션의 만남, 아프리카 패션

AFRICA FASHION AT PORTLAND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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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REAL  몬트리올 대표 클래식 축제, 바흐 페스티벌

FESTIVAL BACH MONTREAL

시대를 초월하는 음악적 천재, 바흐의 음악을 만날 수 있는 바흐 

페스티벌이 11월 10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린다. 몬트리올 곳곳

에서 펼쳐지는 30여 개 이벤트 중 몬트리올 아마추어 합창단의 

공연과 함께 독일 쿠키와 초콜릿을 즐길 수 있는 ‘합창단의 밤’ 

그리고 세계적 지휘자 라인하르트 괴벨과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및 피아니스트 샤가예그 노스라티의 협연이 기대작으로 손꼽힌

다. 메인 스테이지와 동시에 진행하는 오프 페스티벌 바흐에서

는 예술가의 무료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With concerts running from November 10 to December 

3, Festival Bach celebrates the timeless musical genius 

of the Baroque master. Around 30 events, including re-

citals and concerts, are taking place across the city. 

Night of Choirs is a must-see. It features performances 

by amateur Montreal choirs, and guests can enjoy Ger-

man cookies and chocolates. Another highlight is a con-

cert by Reinhard Goebel, who will conduct the Festival 

Orchestra and pianist Schaghajegh Nosrati. Meanwhile, 

Off Festival Bach, which runs at the same time, features 

free performances, mainly by artists from Que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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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BON & SÃO PAULO

SÃO PAULO  남미에서 열리는 스페인 음악 축제, 프리마베라 사운드

PRIMAVERA SOUND SÃO PAULO

그동안 상설 및 임시 전시로 문을 열었던 리스본의 벨렝문화센터(CCB) 박물관이 10월 28일 현

대미술관(MAC/CCB)으로 공식 개장했다. 개관전으로 브라질 수집가가 30년 넘게 수집한 그림

을 선보이는 <테이셰이라 드 프레이타스 컬렉션>과 벨기에 예술가 베를린데 데 브루이케레의 작

품전 등 다채로운 전시를 진행한다. 그중에서도 포르투갈 사업가이자 미술품 수집가인 조 베라

르도의 컬렉션이 눈에 띈다. 20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예술사에서 중요한 작품을 한데 모았는데, 

그중에는 파블로 피카소와 살바도르 달리, 앤디 워홀 등 세계적 예술가의 작품도 포함돼 있다.

On October 28, Lisbon’s Belém Cultural Center (CCB) Museum officially opened as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MAC/CCB). For its grand re-opening, MAC/CCB 

presented an exciting array of exhibitions, including the Teixeira de Freitas Collection 

and works by Belgian artist Berlinde de Bruyckere, among others. The Berardo Col-

lection promises to be another major highlight. This collection includes works by 

world-renowned artists such as Pablo Picasso, Salvador Dalí and Andy Warhol.

LISBON  거물 컬렉터가 선보이는 현대미술관 개관전

THE BERARDO COLLECTION AT MAC/CCB

스페인의 유명 음악 축제 프리마베라 사운드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상파울루, 아순시온, 보고타 4개 도시에서 남미 투어를 펼친다. 그

중 12월 2일과 3일 이틀간 진행하는 프리마베라 사운드 상파울루는 

2022년에 이은 두 번째 에디션이다. 미국 록밴드 더 킬러스와 신스

팝 듀오 뮤지션 펫 숍 보이스 등이 헤드라이너로 이름을 올린 가운

데, 영국의 얼터너티브록 밴드 더 큐어가 10년 만에 상파울루를 찾는

다. 새로운 페스티벌 장소인 아우토드로모 데 인테를라고스에서 라

틴음악은 물론 춤, 시청각 쇼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The popular Spanish music festival Primavera Sound is 

touring South America, with stops in four cities: Buenos Ai-

res, São Paulo, Asunción and Bogotá. Held for the first time 

in São Paulo last year, Primavera Sound will return on De-

cember 2 and 3 this year. The headliners include American 

rockers The Killers and synth-pop duo Pet Shop Boys, and 

the occasion also marks the return of British alternative 

rockers The Cure to São Paulo after a decade-long absence. 

The new festival venue, Autódromo de Interlagos, will fea-

ture Latin music as well as dance and audiovisual shows 

that are sure to get the crowd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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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 SEOUL

세계의 우수한 건축물을 총망라하는 세계건축페스티벌(WAF)

이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린다. 올해는 총 33개 분야에서 눈에 띄는 건축물이 최종 후

보에 올랐다. 특히 애플 신사옥을 지어 화제가 된 포스터 & 파트

너스부터 멜버른의 서던크로스역을 설계한 그림쇼 아키텍츠까

지 메이저 건축사의 작품이 후보에 올라 기대를 모은다. 축제 기

간 동안 14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 심사단이 현장 평

가를 진행한 후 마지막 날 올해의 수상작을 발표한다.

The World Architecture Festival, a celebration of out-

standing buildings from around the world, takes place 

from November 29 to December 1 at Marina Bay Sands, 

Singapore. This year’s shortlist of 33 categories is par-

ticularly exciting because it includes projects from a 

who’s who of major architectural firms, such as Foster + 

Partners, who created Apple's new headquarters in Cal-

ifornia, and Grimshaw Architects, who designed Mel-

bourne’s Southern Cross Station. During the festival, an 

international jury of more than 140 experts will conduct 

on-site assessments before announcing the winners.

SINGAPORE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열리는 세계건축페스티벌

WORLD ARCHITECTURE FESTIVAL

COEX Food Week, a showcase for the latest trend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ood industry, takes place from November 22-25 at COEX, in the Samseong-dong 

area. Around 800 vendors are slated to participate in the event. This year’s theme is 

Food for Better Future, and the trade show features booths related to the future of 

the food industry across three halls, A, B and D. Keep an eye out for the “Begin Veg-

an” pavilion, which spotlights global companies offering plant-based products.

국내외 식품산업 트렌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코엑스 푸드 위크가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약 800개 식품기업이 행사에 참여하며, 이번에는 월드 

푸드테크 엑스포와 한국국제베이커리쇼도 함께 열려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올해 주제

는 “미래: 食탁”으로 코엑스 A·B·D 3개 홀에 걸쳐 식품산업의 미래와 관련한 부스를 선보인다. 그

중 “비긴 비건”을 주제로 한 특별관에서는 오트 밀크와 같은 식물성 원료, 유기농식품 등을 다루

는 글로벌 비건 테크기업의 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SEOUL  K-푸드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코엑스 푸드 위크

COEX FOOD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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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KIM NA-RIM





지금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최첨단 엔터테인먼트 

공간 스피어다. 록밴드의 전설 U2 콘서트로 본격적인 오픈을 알

린 스피어는 높이 약 102m, 폭 157m가량의 거대한 공 모양 건축

물이다. 오픈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구형 구조물로 등극했

다. 압도적인 외관은 하키 퍽 크기만 한 LED 120만여 개가 모여 

이뤄졌는데 이들은 약 2억 5600만 가지 색상을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내부는 주로 공연장과 경기장으로 사용될 예정. 

스피어

Sphere
1

Las Vegas, Now!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전 세계 그 어떤 도시보다 빠르게 변한다.

놓치면 아쉬운, 바로 지금 주목해야 할 라스베이거스의 공간들. 

Las Vegas, USA, seems to change faster than any 
other city in the world. Here are places in Las Vegas 
that you don’t want to miss.

written by » LEE JI-HYE

지금, 라스베이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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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ttest spot in Las Vegas right now is the Sphere, a 

new high-tech entertainment venue. The Sphere, which 

recently opened with a concert by rock legend U2, is a gi-

ant ball-shaped structure about 102m high and 157m wide, 

making it the largest spherical structure in the world. Its 

striking exterior is made up of around 1.2 million hockey-

puck-sized LEDs, which can vividly display around 256 

million colors. The interior will be used primarily as a mu-

sic and entertainment venue.

대한항공은 라스베이거스 직항 편을

주 5회 운항한다. 

Korean Air operates direct flights to 
Las Vegas 5 times a week. 

United States  
of America

Mexico

INCHEON
라스베이거스

LAS VEGAS

Spotlight    ⁄    LAS VEGAS



라스베이거스 메인 스트립에서 차로 10여 분 정도 달리면 놀랄 만

큼 평화롭게 야생을 간직한 스프링스 보호지역을 만난다. 박물관, 

갤러리, 식물원, 습지를 둘러보거나 해설가와 함께 트레일 투어를 

즐기다 보면 이 지역의 역사와 생태계에 감탄하게 된다. 11월 20

일까지 환상적인 무늬를 지닌 나비를 마음껏 구경할 수 있는 나비 

서식지도 개방할 예정. 또 멕시코의 기념일인 망자의 날을 맞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연극과 댄스 공연 등이 펼쳐진다. 

About a 10-minute drive from the main Vegas strip is the 

surprisingly peaceful and wild Springs Preserve. You can 

explore museums, galleries, botanical gardens and wet-

lands, or take a guided tour and marvel at the history and 

ecology of the area. Open to visitors every spring and fall, 

the butterfly habitat is a great place to see some gorgeous 

butterflies. This year the habitat is open until November 

20. There will also be performances from November 3-5 

celebrating Día de Muertos (Day of the Dead).

스프링스 보호지역

Springs Preserve
3

다운타운 중심부에 자리한 아츠 디스트릭트는 라스베이거스

의 예술적 영감이 응축된 거리다. 곳곳에 아트 갤러리, 빈티지 

상점을 비롯해 레스토랑, 카페, 맥주 바 등이 포진했다. 감각

적인 외관의 갤러리에 들어가 작품을 감상하고 잉글랜드 남

서부 요리를 재해석한 코니시 패스티에서 파이를 즐겨보자. 

커피 마니아 사이에서 더욱 유명한 베스타 커피 로스터스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밤에 열리는 유

명한 축제, 퍼스트 프라이데이도 놓치지 말 것. 

In the heart of Downtown Las Vegas, the Arts District 

is the epicenter of artistic inspiration in the city, dotted 

with art galleries, antique and vintage shops, restau-

rants, cafes, craft beer bars and more. Wander into a 

stylish gallery to admire the artwork, try a pie at Cor-

nish Pasty Co., and stop by Vesta Coffee Roasters, a 

favorite among coffee lovers. Don’t miss First Friday, 

the Arts District’s famous event, which takes place on 

the first Friday night of every month.

아츠 디스트릭트

Arts Distric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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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3lv.com/news/things-to-do/springs-preserve-announces-new-shows-exhibits-taking-place-through-2023-southern-nevada-las-vegas-butterfly-habitat
https://dtlvarts.com/2021/05/20/events-activities-las-vegas-arts-district-2021/
https://www.cornishpastyco.com/
https://vestacoffee.com/
https://www.ffflv.org/


The eagerness to get back in the air after a long, Covid-

caused grounding has almost returned a feeling of ro-

mance to flying. But not quite. Any thrill at the prospect of 

soaring skyward is dulled by serial lineups and security 

procedures at airports.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

sociation (IATA) forecasts that demand for air travel will 

double by 2040, so waiting times will surely increase. But 

the improved use of existing technology alongside devel-

opments in robotic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ometric 

security — some already on trial — will smooth passenger 

progress. Some airport-specific apps already provide in-

formation on departures and arrivals, and even the option 

to order duty-free goods or food for delivery to the gate. 

코로나19로 인해 꽤 오랫동안 멈췄던 여행이 재개되며 여행을 향

한 열망이 다시 불타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40년

까지 항공 여행 수요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것은 공

항에서 대기하는 시간 역시 늘어난다는 뜻이다. 비행기를 타고 대

륙을 가로지르기 위해 우리는 공항에서 여러 번 줄을 서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다행히 미래에는 진화한 공항 기술 덕에 대기 시간이 좀 더 편리

하게 바뀔 예정이다. 로봇, 인공지능, 생체 보안 같은 기술이 거기

에 해당한다. 일부 공항에선 이미 시험 가동 중이다. 앱을 통해 출

발과 도착 정보를 확인하고 면세품, 심지어는 음식까지 주문해 게

이트 앞으로 배달할 수 있다. 실제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뉴어크 

등 미국의 여러 공항에서는 원격 줄 서기를 이용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전 세계 공항들이 잇따라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승객들은 더 편리하게 체크인부터 탑승까지 해결한다. 

저널리스트 피터 네빌 해들리가 미래 공항의 모습을 예측했다.

New technologies may soon speed travelers seamlessly from check-in to boarding. But will there still be time to shop?

written by » PETER NEVILLE-HADLEY
illustrations by » HIMWA

Next Generation Airports
공항의 미래, 여행의 재발견 

Trend  



“항공편을 자주 이용하는 탑승객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공항은 

진화하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올리버 와이먼에서 여행, 이동 수단, 물류사

업 분야 고객을 상대하는 더글라스 카를루치의 말이다. 공항에 오

래 머무르는 탑승객의 효율성을 증진한다면 다른 이용객도 덩달

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런던 히스로 공항의 일부 게이트에선 탑승권 대신 얼굴 인식을 이

용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이제 탑승객은 탑승권, 신분

증, 건강 기록, 비자 역할까지 하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시간을 

아끼게 될 것이다.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체크인과 신원확인 

절차를 끝낼 수도 있다. 

인공지능기술은 기내 수하물도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한다. 새로

운 기내 수하물 검색기는 가까운 미래에 탐지, 측정 기술을 이용

해 액체류까지 분석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탑승객은 수하물

에서 노트북을 꺼내거나 용량이 적은 액체류를 개별 비닐 봉투에 

넣지 않아도 된다. 

이런 변화는 국내선에서 먼저 이뤄질 텐데, 국제적 규정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를루치의 말대로라면, 국제

선에서 시간을 아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탑승객이 이를 환영하는 반면, 그간 큰 수익을 냈던 공항 상점들

은 고민이 많다. 시간이 남은 탑승객이 지갑을 열 수 있는 ‘체류 시

간’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걱정

할 필요가 없는 게, 체크인 시간이 단축된 만큼 탑승객은 쇼핑이

나 식사를 하며 공항을 즐길 것이기 때문이다.

공항의 변화는 또 있다. 앞으로는 각 공항에 특화된 광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운용되는 로봇이 다양한 일을 처리하게 된다. 

이 로봇은 챗GPT를 

닮은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로 

모든 언어를 

이해하고 탑승객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스트레스 

없이 공항 입구에서 

게이트까지 빠르게 

지날 수 있다. 

바야흐로 진짜 

여행이 공항에서 

시작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At major U.S. airports in Los Angeles, Seattle and more, 

it’s now possible to book a time to pass through security, 

replacing physical lineups with virtual queuing. 

“In order to compete effectively for high-value travelers, 

airports will have to evolve, and they’ll need to find solu-

tions,” says Douglas Carlucci, a partner at global consult-

ing company Oliver Wyman who advises on the travel,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dustries. Improved efficiency 

for frequent fliers will also benefit everyone else.

Many passengers already use biometric or e-passports at 

automated gates to pass quickly through immigration, and 

at some London Heathrow Airport gates, facial recogni-

tion has already replaced boarding passes. According to 

one IATA proposal, travelers will be able to save time by 

using a phone app that is at once a ticket, boarding pass, 

digital identity card, health record and visa.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improve security scanning, quick-

ly and accurately examining the interior of your carry-on, 

and new machines will even be able to analyze liquids us-

ing detection algorithms and volumetric imaging, so say 

goodbye to time spent removing laptops or fumbling small 

quantities of fluids into separate plastic bags. However, 

change will come more rapidly on domestic flights, as in-

ternationally accepted common standards will need to be 

developed. But some progress with international travel 

can be expected soon, according to Carlucci.

While passengers reap the benefits of such time-saving 

measures, retailers making big profits from their airport 

operations are wary of any reduction in “dwell time” — the 

period when air travelers are more likely to loosen their 

purse strings. But they need not worry as airlines will still 

manage the risk of delay by insisting on early check-in 

times. So the result of all these data-driven improvements 

will be to allow passengers to use their time at airports for 

enjoyable activities — like shopping and eating.

Beyond this, airports of the future are likely to have robot 

virtual assistants capable of a wide range of tasks, their 

ChatGPT-like AI interfaces able to communicate in any 

language. That means passengers can expect a stress-

free and almost nonstop passage from airport entrance to 

boarding gate, allowing the romance of travel to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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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Argentina’s southern Patagonia region from El Calafate to the city of Ushuaia at land’s end to get 
a taste of the region’s breathtaking natural wonders including glaciers, grasslands and mountains.

세상의 끝을 향한 모험, 아르헨티나

깎아지른 수봉과 광활한 평원, 억겁의 시간이 만든 빙하까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경이로운 

자연을 만나기 위해 파타고니아의 관문인 엘칼라파테에서 아르헨티나 땅끝 마을로 향한다. 

written by » KAREN CATCHPOLE
photography by » ERIC MOHL

Bucket List    ⁄    ARGENTINA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지역 여행의 시작점인 피츠로이산.  

빙하로 뒤덮인 날카로운 봉우리는 전 세계 하이커들을 불러모은다.

Mount Fitz Roy, one of the most iconic landmarks in Patagonia,  
is a towering massif attracting mountaineers and hikers.

Way Down
South 

대한항공은 애틀랜타 직항 편을 매일 운항한다. 

애틀랜타에서 경유 편을 통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동, 

국내선을 이용해 엘칼라파테와 우수아이아로 이동한다.

Korean Air flies direct to Atlanta daily.  
From Atlanta, fly to Buenos Aires and take 
domestic flights to El Calafate and Ushuaia to 
explore southern Argentina’s Patagonia region.

Brazil

INCHEON

Atlanta

Buenos Aires

우수아이아USHUAIA
엘칼라파테EL CALAF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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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칼라파테에서 국내선을 타면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우수아이아에 다다른다.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배를 타고 비글해협을 탐험하며 펭귄, 가마우지와 같은 신비한 해양생물과 조우한다. 

Just a short flight south from the tourist hub El Calafate is Ushuaia, the southernmost 
city in the world. From here, visitors taking boat trips to explore the Beagle Channel  
and its islands can see wildlife like penguins and cormorants.

ARGENTINA



1716



티에라델푸에고주의 주도인 우수아이아는 과거 죄수들의 외딴 유배지였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수아이아는 남아메리카 탐험의 허브이자 개척자 정신을 상징하는 도시로 거듭났다.

Located at the tip of southern Patagonia is Ushuaia, the capital city of Tierra del Fuego Province with a pioneering 
spirit. What was once a remote penal colony is a vibrant hub for exploring southern South America and Antarctica.

ARGENTINA



1 헛간을 연상시키는 이곳은 남미 최남단의 

우체국으로 현재도 운영 중이다. 

What looks like a waterfront shed is 
a working post office in Ushuaia, at the 

southern tip of South America.

3 수시로 차량이 오가는 우수아이아 입구의 

대형 안내판이 여행자를 환영한다. 

Cars pass through the Ushuaia city 
entrance portal, which welcomes 

visitors to the end of the world.

2 우수아이아는 티에라델푸에고의 중심 

도시지만, 시골의 특색도 간직했다. 

Ushuaia is the capital of Tierra del 
Fuego Province but has the pace and 

personality of an overgrown town.

2 3

1

← 우수아이아는 눈 덮인 마르티알산맥과 

비글해협 사이에 자리한다. 

Ushuaia is located on the shores of the 
Beagle Channel and is surrounded by 

the Martial Mountains.

1918



우수아이아는 남극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운 야생동물을 감상하고자 배에 오르는 여행객의 주요 승선지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념비적인 여행은 우수아이아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Ushuaia is a major embarkation point for tourists boarding ships to experience the vast beauty and 
fascinating wildlife of Antarctica. It’s a milestone adventure and a great way to ring in a new year.

ARG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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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LAND’S END: USHUAIA

여행의 거점, 우수아이아 즐기기

1 오래된 바닷가 목장 체험하기 에스탄시아 아르베르톤은 1850년대부터 야

마나족의 언어와 문화를 채록했던 선교사 토마스 브리드헤스가 세운 목장 겸 

역사 체험 공간이다. 아르헨티나의 오래된 역사적 유물로 브리드헤스 가문

의 후대가 관리, 운영 중이다. 농가를 투어하고 아카투순조류박물관과 해양

포유류박물관을 둘러보거나 지역의 전통 음식을 즐겨볼 것. 목가적인 경치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르베르톤만이 보이는 숙소에서 하룻밤 묵어

갈 수도 있다. 

2 느리게 달리는 열차 탑승하기 ‘세상 끝 철도’를 뜻하는 엘 트렌 델 핀 델 문

도는 우수아이아에서 약 7km 떨어진 중앙역과 티에라델푸에고국립공원 사

이를 오간다. 느린 속도의 빈티지 열차에서 승객들은 1시간가량 강과 폭포, 

숲으로 이어지는 풍경을 마음껏 눈에 담을 수 있다. 오디오 해설이 7개 국어

로 제공된다. 

3 박물관으로 변한 교도소 방문하기 낡고 해진 외관에서부터 빈티지한 매력

이 감도는 우수아이아해양박물관. 우수아이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인 이

곳은 원래 범죄자를 수용하던 교도소였다. 과거 수감자들이 사용한 독방과 

공용공간을 단장해 현재 갤러리로 운영 중이다. 우수아이아해양박물관은 바

다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해적, 탐험가, 원주민, 동식물, 선박 모형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전시를 선보인다.

4 남극을 향해 항해하기 국제남극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남극을 방

문한 사람은 10만 명이 넘는다. 우수아이아의 항구에선 신비로운 남극의 풍

경과 낯선 야생동물을 만나는 배에 승선할 수 있다. 작은 쇄빙선을 개조한 유

람선부터 5성급 호화 여객선까지 다양하다. 

5 광활한 공원, 티에라델푸에고 탐험하기 티에라델푸에고는 아르헨티나 최

남단에 위치한 공원보호구역이다. 7만 헥타르가 넘는 지역에 호수, 안데스산

맥, 해안선, 아메리카 대륙에 주로 퍼진 이탄습지와 숲이 광활하게 펼쳐진다. 

티에라델푸에고국립공원 입구는 우수아이아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

는데, 시내에서 출발한 버스가 공원 내 6개 정류장에 정차해 접근이 편리하

다. 이 지역에만 서식하는 푸에고 붉은여우를 찾는 것도 공원을 둘러보는 쏠

쏠한 재미가 될 것. 

6 역사적인 식당 라모스 헤네랄레스에서 음식 맛보기 바닷가 오두막을 연상

시키는 라모스 헤네랄레스는 한때 잡화점이었지만, 지금은 맛있는 음식을 맛

보고 오랜 역사까지 감상할 수 있는 멋진 레스토랑으로 변신했다. 잡화점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선반에는 골동품, 장식품, 지역 기념품이 가득해 눈

길을 끈다. 언제나 손님이 넘치는 라모스 헤네랄레스 레스토랑에 다다랐다면 

직접 만든 빵과 수프는 물론 이 지역 대표 음식인 파타고니아 양고기 요리를 

먹어보길 추천한다. 

1 Visit a Historic Ranch Founded by a Missionary Harberton 

Ranch is one of Argentina’s National Historic Monuments. It’s 

owned by the family of the original settler, missionary Thomas 

Bridges. Visitors can tour original buildings, visit the Acatushún 

Museum of Birds and Marine Mammals, enjoy home-cooked meals 

and spend a night in rooms facing scenic Harberton Bay. 

2 Hop on the Train at the End of the World This train departs 

from the End of the World station, near Tierra del Fuego National 

Park, around 7km from Ushuaia. During the one-hour ride, passen-

gers can learn about local history (audio is available in seven lan-

guages) and take in views of rivers, waterfalls and forests. 

3 Visit the Maritime Museum of Ushuaia There’s a charm to the 

kitschy wornness of the Maritime Museum of Ushuaia, the city’s 

most notable structure. Built as a prison, the cells and common 

area of the museum have been transformed into small galleries 

where visitors will find exhibits on pirates, explorers, early Indige-

nous groups, flora and fauna, ship models and more aspects of 

Ushuaia’s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sea.

4 Head to Antarctica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ntarctica Tour Operators, the White Continent was visited by 

over 100,000 people last year. Ushuaia is one of just a handful of 

ports where tourists seeking to witness stunning landscapes and 

unique wildlife can board refurbished ice breakers or five-star lux-

ury liners bound for the southernmost continent. 

5 Explore Tierra del Fuego National Park Covering nearly 

70,000 hectares, Argentina’s most southerly national park protects 

coastline, lakes, peat bogs, forests and mountains. The park en-

trance is around 12km from Ushuaia and a bus route from town in-

cludes six stops within the park. As you explore the park, look out 

for red foxes, which prowl around in this area. 

6 Enjoy a Meal at Ramos Generales Restaurant Diners get a 

side of history with their meal at this cabin-like institution that 

used to serve as a general store. The original store’s shelves re-

main unchanged, now crammed with antiques and local memen-

tos. Homemade soups and baked goods are crowd-pleasers, and 

be sure to try regional favorites like Patagonian la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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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마지막 천국,  
풀리아로의 여정

Italy’s sunny southern region offers a beguiling mix of time-honored 
culture, treasured architecture, seaside vistas and scrumptious food.

햇살 가득한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 지방에서는 매혹적인 문화와 건축, 

눈부신 해변은 물론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까지 만날 수 있다.

written by » ELIZABETH HEATH
photography by » RICHARD JAMES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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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로마 직항 편을 주 5회 운항한다. 

로마에서 풀리아의 주도 바리까지는 국내선 항공편으로 

1시간, 고속철로 4시간 걸린다.

Korean Air operates direct flights to Rome 
5 times a week. Take a 1 hour domestic flight to 
Bari, Puglia’s capital city, or get on a 
high-speed train, which takes around 4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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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여러 지역은 겨울이 오면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는다. 

북부의 도시들은 을씨년스러운 날씨에 휩싸이고, 이탈리아반도 

곳곳의 시골 마을은 추위가 가시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겨울잠에 

빠져든다.

하지만 남부 풀리아 지방의 새하얀 언덕 마을과 황금빛 돌로 지은 

도시들은 겨울에도 온기를 간직한다. 올리브 농장이 자리한 푸르

른 언덕, 물결모양으로 펼쳐진 포도밭, 겨울 작물이 무성하게 자

라는 들판까지. 풀리아는 사계절 언제든 찾기 좋은 여행지다.

“태양과 바다 그리고 바람은 풀리아를 특징짓는 3가지 자연 요소

입니다.” 마르티나 프란카에서 5대째 이어오는 유서 깊은 올리브

오일 공장, 라크로폴리 디 풀리아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말이다. 

“우리 땅에서 나는 과실은 풀리아 천혜의 자연으로부터 혜택을 받

고 자랍니다. 사람은 또 자연과 공생관계를 맺고요. 그렇게 헌신

과 자연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높은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From late autumn into winter, weather in some parts of It-

aly can be a little subdued and across the peninsula, rural 

towns and villages settle into a sort of hibernation. But in 

Italy’s southern region of Puglia, the warmth never seems 

to leave the whitewashed hill towns and honey-colored 

stone cities. The hills adorned with olive groves, undulat-

ing vineyards and fields burst with winter produce, making 

the “off-season” a great time to visit.

“Sun, sea and wind are the three natural elements that 

characterize Puglia,” says Vincenzo Lucarella, the owner 

of the fifth-generation olive oil mill L’Acropoli di Puglia. 

“The fruits of our land benefit from these elements, and 

humans create a symbiotic relationship with them, result-

ing in products with high-quality standards, born through 

그림 같은 작은 마을들과 푸른 언덕, 바다, 뛰어난 미식까지 품은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 지역은 겨울에도 따스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With picturesque small towns, verdant hills, the sea and exceptional cuisine, 
the southern Italian region of Puglia maintains its warm vibe even in the winter.

PUGLIA

https://www.lacropolidipuglia.it/en


dedication and respect for nature.” 

Even in cooler months, a warmth emanates here from the 

people of the region, for whom hospitality, community and 

connection have long been part of the culture, since well 

before Puglia was on the international tourism radar. 

“Here you’re not just a tourist; you’re an honored guest,” 

says Aldo Melpignano, co-owner of Borgo Egnazia, one of 

Puglia’s first luxury resorts. “The local people are always 

ready to share their knowledge, make you feel at home 

and unveil the hidden gems that make Puglia so enchant-

ing.” The Pugliese invite travelers to slow down, sit for a 

while, savor, marvel and listen. Exploring this region in the 

quieter months with far fewer crowds makes those small 

moments even easier to savor. 

물이 탄생합니다.”

지중해 한복판, 고유한 역사와 예술, 자연이 어우러진 고장. 폴리

아에는 앞서 이야기한 따스한 풍경뿐 아니라 이곳이 세계적인 여

행지로 발돋움하기 훨씬 이전부터 환대와 공동체의식, 연대감이

라는 고유한 문화를 이어온 지역민들이 자아내는 온기가 있다. 

“풀리아를 찾은 여행자는 귀한 손님이지요.” 풀리아 최초의 럭셔

리 리조트 중 한 곳인 보르고 에냐치아를 공동 운영하는 알도 멜

피냐노의 말이다. “풀리아 사람들은 언제든 여행자와 지식을 나

누고, 편안한 기분을 선사하며, 풀리아를 매혹적으로 만들어주는 

숨은 보석을 보여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풀리아 사람들은 여행자에게 잠시 속도를 늦춘 채 느긋하게 음미

하고, 감탄하며, 귀 기울여보기를 권한다. 휴양객이 몰려드는 활기

찬 여름이든 차분한 분위기의 겨울이든, 풀리아는 여행자에게 작

지만 따스한 순간을 선사한다.

1 천혜의 자연을 지닌 풀리아에서는 올리

브 농장을 쉽게 볼 수 있다.

Blessed with natural beauty, Puglia 
has an abundance of olive farms.

2 바리 베키아 지구의 길거리에서 볼 수 있

는 가톨릭 성지

A typical Catholic shrine in the Bari 
Vecchia neighborhood, in the Pugli-
an capital of Bari

3 역사가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바리 

성니콜라스대성당의 화려한 천장

The intricate details of the ceiling 
of the 12th-century Basilica of Saint 
Nicho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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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inary Crossroads of the Adriatic

Set midway along Puglia’s Adriatic Coast, Bari is an an-

cient port city that was already an important trade junc-

tion long before Rome was even Rome. Archaeologists 

believe there was a settlement here at least as far back as 

the second millennium BC. Over the centuries, the Sara-

cens, Byzantines, Normans, Spanish and Sicilians all vied 

for this Adriatic prize, which joined the Kingdom of Italy in 

1860. Today, the narrow alleys in Bari’s old city form a 

charming labyrinth, and the imposing tower of the 

12th-century Cathedral of Saint Sabinus dominates the 

skyline. A bigger draw for European pilgrims is the Basilica 

of Saint Nicholas, built to shelter the remains of the Greek 

saint synonymous with Christmas gift-giving. 

Bari is prized for its food, and no trip here is complete 

without sampling the culinary bounty. The city is most fa-

mously associated with the Orecchiette Ladies, the wom-

en who craft Puglia’s famous handmade ear-shaped pas-

ta. You’ll find the largest concentration of pasta ladies on 

Strada Arco Basso. Be sure to sample orecchiette con le 

cime di rapa (orecchiette with turnip greens), possibly 

Puglia’s most emblematic dish. 

You’ll find it on fall and winter menus all over the city, no-

tably at Osteria Le Arpie. Tiella, a dense pie of rice, pota-

아드리아해의 미식 교차로

풀리아의 아드리아 해안 한가운데 위치한 바리는 로마가 로마로 

불리기 전부터 중요한 교역로 역할을 했던 고대 항구도시다. 고

고학자들은 바리에 정착민이 자리 잡은 시기를 기원전 2000년

경으로 추정한다. 그 후 수세기 동안 사라센, 비잔틴, 노르만, 스페

인, 시칠리아 등이 아드리아해의 보물인 풀리아를 두고 경쟁했다. 

1860년, 풀리아는 이탈리아 왕국에 편입됐다. 지금도 바리 구시

가지에 가면 매력적인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 있고, 12세기에 지은 

성사비노대성당의 탑이 그 너머로 우뚝 솟아 있다. 산타클로스의 

유래가 된 그리스 성인 니콜라스의 유해를 보관하기 위해 지은 성

니콜라스대성당은 유럽 성지 순례자들을 이곳으로 이끄는 또 다

른 매력 요인이다.

바리는 미식으로도 유명하다. 이곳의 풍부한 음식을 맛보지 않고

서 바리를 여행했다고 할 수는 없을 터. 바리 하면 맨 먼저 떠올리는 

것이 유명한 귀 모양 수제 파스타인 오레키에테를 빚는 여인들이

다. 스트라다 아르코 바소에 가면 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순무 

어린잎을 넣은 오레키에테 콘 레 치메 디 라파는 꼭 맛봐야 한다. 

풀리아를 상징하는 요리로 가을과 겨울이면 바리의 웬만한 식당

에서 내는데, 그중에서도 오스테리아 레 아르피에가 유명하다. 쌀

과 감자, 홍합을 파이처럼 구워낸 티엘라는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덥혀주는 겨울 음식으로, 바리의 또 다른 명물이다. 

폴렌타를 사각형으로 빚어 구운 바삭하고 짭짤한 간식 스갈리오

체, 피자 튀김과 비슷한 판체로티 같은 맛 좋은 길거리 음식도 놓

칠 수 없다. 

1 풀리아 고유의 음식인 오레키에테 콘 레 치메 디 라파는 

작은 귀 모양 파스타와 순무 어린잎을 넣어 만든다.

Orecchiette con le cime di rapa is a classic Puglian 
dish featuring small ear-shaped pasta and turnip 
greens.

2 바리 베키아의 뒷골목에서 이곳 전통 파스타인 오레키

에테를 빚는 여인들을 만날 수 있다.

An orecchiette lady making the distinctive ear-
shaped pasta by hand in the back streets of Bari 
Vecchia (Bari Old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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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 베키아 지구의 뒷골목을 

따라가며 여러 식당과 카페, 상점, 

문화유산을 발견할 수 있다.

Bari Vecchia consists of a network 
of alleys and plenty of restaurants, 

cafés, shops and historic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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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s and mussels, is also a Bari hallmark and a warming 

winter dish. Elsewhere, be sure to nosh on some of Bari’s 

delectable street food, such as crispy, salted polenta 

squares, called sgagliozze, as well as panzerotti, which are 

essentially deep-fried pizzas. 

Trulli Traditions in the Itria Valley

Among the variety of architectural styles in Puglia, the one 

most associated with the region is the trullo. The broader 

Itria Valley is dotted with clusters of iconic coned-shaped 

buildings (trulli) that largely date back to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 largest concentration of them is found in 

Alberobello, and the tightly grouped “hobbit houses” here 

were designated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1996. 

Traditionally pastoral buildings used as shelters for hu-

mans and animals, trulli were fast and easy to construct 

using readily available materials. It’s thought that the farm-

ers of the Itria Valley favored the prehistoric building tech-

발레 디트리아에서 만나는 트룰로 전통

풀리아의 다양한 건축양식 중에서도 이 지역과 직결되는 고유한 

양식이 바로 트룰로다. 발레 디트리아 여기저기에 원뿔형 가옥인 

트룰로가 자리하는데, 대부분 18~19세기에 지은 것이다.

트룰로가 가장 밀집한 지역은 알베로벨로인데, 이곳에 옹기종기 

모인 작은 가옥들은 199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사람과 동물의 쉼터로 활용된 트룰로는 인근에서 구한 재료로 쉽

고 빠르게 지을 수 있는 게 장점이었다.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재

산세를 피하려던 발레 디트리아 지역 농부들이 선사시대 건축 기

술을 활용해 빠르게 해체할 수 있는 트룰로를 지었다.

트룰로 주거지는 기본적으로 트룰로 여러 채가 하나로 연결된 형

태다. 하나의 가구를 이루는 트룰로는 대개 같은 원뿔 모양의 첨

탑지붕을 지닌다. 원뿔 첨탑지붕에 그린 종교나 신화의 상징물은 

각 집을 구분할 뿐 아니라 불운을 쫓는다는 의미도 있었다.

알베로벨로의 트룰로를 알아보려면 도보 투어를 하거나 카사 페

촐라 같은 트룰로 박물관을 방문해보기를 권한다. 그곳에서 트룰

로의 발달 과정, 풀리아 농업과 역사에서 트룰로가 차지하는 위상

을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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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룰로를 한층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아늑하고 고요한 트룰로를 

활용한 호텔과 B&B에서 하룻밤을 보내자. 오직 풀리아에서만 가

능한 경험으로, 알베르벨로에 수십 곳의 트룰로 숙소가 있다. 축

제 기간에는 알베로벨로의 아늑한 거리를 꼬마전구가 반짝반짝 

밝히며 트룰로에 동화 같은 분위기를 더한다.

언덕 위 새하얀 도시

알베로벨로에서 차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해안 지방 브린디시

의 오스투니 마을은 풀리아에서 꼭 방문해야 할 여행지다. 언덕을 

따라 눈부시게 새하얀 집이 빼곡하게 자리해 ‘하얀 도시’라 불리

며, 풀리아를 에워싼 양쪽 해안을 모두 탐사할 수 있는 곳에 위치

한 작고 흥미로운 마을이다.

언덕 위에 외따로 자리한 이곳에선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발

레 디트리아 남부의 풍광과 건축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내려다볼 

수 있다. 새하얀 집은 시각적 효과만 연출하는 게 아니다. 이곳 건

물은 정기적으로 흰 칠을 해 뜨거운 여름철에 열을 반사하고 내부

를 서늘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오스투니의 랜드마크는 서로 인접한 고딕양식 성당과 주교궁이

다. 옛 성채 벽을 따라 걷는 경험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드리아해와 

가까운 위치 덕분에 오스투니 음식은 땅과 바다에서 나는 다채로

nique because they could quickly disassemble a trullo 

house to avoid paying property taxes. 

A typical trullo dwelling consists of multiple, conjoined 

trulli, with those of the same household often having iden-

tical roof pinnacles. The religious or mythological symbols 

painted on the cones both served as identifiers and 

helped to ward off bad luck. Today, visitors happily pay to 

visit the trulli of Alberobello, often taking walking tours or 

popping into a museum such as Casa Pezzolla, which il-

lustrates the development of the trullo architectural tradi-

tion and its place in Puglian history. 

To go a step further, try spending the night in a cool, tran-

quil trullo, as a guest of one of the town’s many tradition-

al-style hotels and B&Bs. This is one of the most popular 

only-in-Puglia experiences, and there are dozens of such 

options in town. If you visit during the festive season, you’ll 

find Alberobello’s snug lanes strung with fairy lights, giv-

ing the trulli an even more magical glow.
 

The White City on the Hill

A short drive from Alberobello is Ostuni, a must-visit des-

tination within Puglia’s province of Brindisi. Known as “The 

White City” for its dazzling whitewashed buildings stacked 

on the hillsides, Ostuni is compact, interesting and 

well-positioned for exploring both the east and west 

coasts of Italy’s “heel.” Its hilltop location alone makes it 

an unexpected surprise on the horizon of the southern 

Itria Valley, where the landscape and architecture keep an 

otherwise low physical profile. And Ostuni’s legendary 

whiteness isn’t just about good looks — its buildings are 

regularly whitewashed to reflect heat and keep interiors 

cool during the region’s hot summers.

A Gothic cathedral and the adjacent Bishop’s Palace are 

among the most important landmarks in town, and a walk 

along the old citadel walls is a must. Thanks to its proximi-

ty to the Adriatic, Ostuni’s cuisine is a mix of land and sea-

based fare. Stop for lunch or a romantic dinner at one of 

its many cozy trattorias and sidewalk eateries. Along the 

way, you’ll discover the real charm of Ostuni — getting lost 

in the warren of narrow stone-paved alleys that carve the 

old town into a three-dimensional jigsaw puzzle. This is 

1  트룰로가 늘어선 알베로벨로 거리를 거닐며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Strolling along the streets of Alberobello, which are lined with trulli homes, is 
a fairytale-like experience. 

2 오스투니 구도심에 자리한 성모마리아대성당은 1902년 국립 기념물로 지정됐다.

Located in the heart of the historical center of Ostuni, the Cathedral of Saint 
Mary of the Assumption was declared a national monument in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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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언덕 위로 새하얀 가옥이 빼곡히 자리해 ‘하얀 도시’라 불리는 오스투니. 

이곳에서는 발레 디트리아의 색다른 풍경을 마주할 수 있다.

Nestled atop three hills is Ostuni, often referred to as the “White City.” 
Here, you can encounter the unique landscapes of the Itria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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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체 구시가의 성이레네교회는 17세기에 완공됐다. 

내부에 들어서면 거대한 바로크 제단화를 볼 수 있다.

The Church of Saint Irene was completed
in the 17th century. Upon entering,

 you can see a massive Baroque altarpiece.

PUGLIA



운 식재료를 아우른다. 아늑한 트라토리아나 길가 식당에 들러 간

단한 점심이나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즐겨본다.

구시가를 퍼즐처럼 가로지르는 좁은 돌길을 헤매며 오스투니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할 수도 있다. 오스투니는 계획 없이 카메라만 

들고 느긋하게 탐험하기에 제격이다. 단, 계단이 많고 경사가 꽤 

가파르니 유의한다.

체력도 아끼고 신나는 경험을 원한다면, 이탈리아판 뚝뚝인 전기 

삼륜차 아페를 타고 투어를 해보자. 아페 칼레시노는 오스투니 도

심 투어에 제격인 모델이다.

풀리아 최남단에서 만나는 바로크 걸작

기발한 트룰리 양식 건물을 등지고 색다른 풍경을 찾아 남쪽 레체

로 떠나보자. 풀리아 최남단 살렌티네반도에 자리한 레체는 ‘남부

의 피렌체’로 통한다. 17세기에서 18세기 초반, 이곳에 들어선 바

로크건축은 바로코 레체세라 불린다. 바로크양식의 조각적 형태

를 띠는 이 지역 건축은 여느 바로크양식에 견주어보아도 화려하

고 생동감 넘친다.

교회 전면과 제단화는 이 지역의 부드러운 석회암으로 만든 조각

상으로 빼곡하게 채웠다. 그 결과 완성된 작품은 워낙 압도적이고 

정교해 세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정도다. 주요 건축물로는 

키에사 디 산타 크로체와 바실리카 델 로사리오를 꼽는데, 레이스

처럼 정교하게 조각한 파사드가 돋보인다. ‘레체의 두오모’라 불

리는 레체 대성당은 레체의 유서 깊은 중심지인 피아차 델 두오모

에 자리한다.

레체의 웅장한 바로크양식 교회 안에는 종이공예를 뜻하는 페이

퍼 마셰, 이른바 카르타페스타 조각상이 자리한다. 이 공예 방식

은 과거 현실적 필요에 의해 탄생했다. 1600년대에 바로크양식

이 유행하며 예술가들은 서둘러 유행에 맞춰 제단화를 장식해야 

했지만, 대리석이나 청동 조각을 만들기에는 시간과 자원이 부족

했다. 때문에 구하기 쉬운 종이와 접착제, 물감을 택했다.

페이퍼 마셰 조각상과 장식물은 여전히 레체 바로크양식을 규정 

짓는 요소다. 마리오 디 돈프란체스코를 비롯한 현지 공방에서는 

차세대 카르타페스타 예술가와 복원가를 양성하며 전통을 이어

가고 있다.

도시에서 시골에 이르기까지, 풀리아 곳곳에는 현지 호텔리어 멜

피냐노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매력이라 칭송한, 진정성 있는 

분위기가 흐른다. 

“풀리아는 지난 시대 이탈리아 남부의 정수를 간직한 채 전통과 

역사가 하나로 뒤섞인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곳을 찾는 건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영영 가슴에 남는 경험이 될 거예요.” 멜피냐노

가 남긴 말이다.

the kind of place where you’ll want to take it slow, bring 

your camera and explore without an agenda, but expect 

plenty of stairs and elevation changes. For a fun alterna-

tive that’s easier on the knees, try a tour in an electric 

Piaggio Apé, the Italian version of a tuk-tuk. Apé Calessino 

is a highly-rated outfit for such an excursion. 

Baroque Wonders at the Heel’s End

Leaving behind the whimsical trulli architecture, head fur-

ther south to Lecce for a change of scenery. Set on the 

Salentine Peninsula, the southernmost tip of Puglia, Lecce 

is known as “the Florence of the South” for its 17th- and 

early 18th-century Baroque architecture known as Barocco 

Leccese. A largely sculptural form of the Baroque, the style 

is exuberant, even by fanciful Baroque standards. 

Church facades and altarpieces here are covered from top 

to bottom with intricate carvings and statuary made of the 

soft local limestone. The result is overwhelming, and it’s 

nearly impossible to absorb all the detail. Key monuments 

include the Basilica of the Holy Cross and the Church of 

the Rosary, whose facades swirl with lace-like intricacy. 

The main cathedral, or Duomo di Lecce, flanks Cathedral 

Square, the focal point of the historic center. 

The interiors of Lecce’s mighty Baroque churches feature 

an art form born out of necessity — cartapesta, or paper 

mache statues. When the “Baroque boom” of the 1600s 

required artists to quickly decorate church altarpieces, 

they didn’t have the time or resources to create marble or 

bronze sculptures, so they turned to readily available pa-

per, glue and paint. Paper-mache statuary and embellish-

ments are still a hallmark of the Lecce Baroque style, and 

workshops like that of master artist Mario Di Donfrances-

co keep the tradition alive by training new generations of 

cartapesta artists and restorers. 

From city to countryside, Puglia delivers an authenticity 

and allure that Melpignano calls “timeless.” According to 

the hotelier, “This region truly embodies the essence of a 

past era of Southern Italy, offering a glimpse into a world 

where tradition and history blend seamlessly. It’s an expe-

rience that goes beyond tourist attractions; it’s like an em-

brace that stays in your heart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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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를 위한 팁  Tips for Travelers

풀리아의 역사적 중심지들은 보행자 전용이거

나 현지 차량에만 개방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 

위반에 걸리지 않도록 차량 진입금지 구역을 

뜻하는 ‘ZTL’ 표지판을 확인하자.

Mind the ZTLs. The historic centers of 

many towns in Puglia are often reserved 

for pedestrians or open only to local 

traffic. Watch for signs marked “ZTL” to 

avoid getting a pricey ticket.

풀리아는 여름 여행지로 유명하다. 대신, 비수

기에는 관광객이 적어 아름다운 풍경을 오롯이 

누릴 수 있는 게 장점. 겨울철에 풀리아를 찾는

다면 해변에서 한적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Even if Puglia is well-known as a sum-

mer destination,” says Melpignano, “I’d 

recommend coming during the other 

seasons.” Puglia’s beaches are great for 

quiet strolls.

풀리아의 대도시는 철도로 연결되지만, 기차역

이 외진 동네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렌터카 여행이 유리하다. 외딴 마을과 농장을 

방문하거나 여정을 자유롭게 꾸릴 수도 있다.

Rent a car. Though Puglia’s larger cities 

are connected by rail, train stations are 

often in the “lower” towns, meaning a 

taxi ride or a steep walk to your destina-

tion. A rental car will give you flexibility.

PUGLIA



엘리자베스의 추천 리스트 Elizabeth’s Recommendations 

1 	 풀리아산 올리브오일 맛보기

오래된 마세리아(시골 지역의 농장 단지)에 위치한 

올리브 농장과 올리브오일 공장 투어에 참여하면 

1000년 된 올리브나무 사이를 걷고 풀리아의 황

금이라 불리는 올리브오일을 맛볼 수 있다. 라크로

폴리 디 풀리아나 사보이아 같은 업체를 추천한다.

2 	 고고학 현장 답사하기 

주요한 고고 유적지를 방문해 풀리아가 맡았던 고

대 교역로 역할을 이해해보자. 드넓은 칸네 델라 바

탈리아는 결정적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에냐치아 

부지에는 청동기시대 유적이 남아 있다.

3 	 두 바다의 매력 즐기기 

풀리아는 아드리아해와 이오니아해, 두 바다로 둘

러싸여 있다. 극적인 해변 풍경을 한 번쯤 만나게 

된다는 뜻이다. 브린디시 남부의 하이라이트는 토

레 산탄드레아. 태고의 파도가 형성한 해안 절벽과 

지층이 장관을 이룬다.

1 	 Sample Puglian Olive Oil

Visit an olive farm and mill in an ancient 

country estate to walk among 1,000-year-old 

olive trees and sample Puglia’s “yellow gold.” 

Try L’Acropoli di Puglia or Savoia. 

2 	 Visit an Archaeological Site 

To understand Puglia’s role as a crossroads of 

the ancient world, visit a major archaeological 

site. The sprawling Canne della Battaglia site 

was the scene of a decisive battle, while the 

Egnazia ruins date back to the Bronze Age.

3 	 Breathe in the Salty Air 

A journey to Puglia is hardly complete with-

out a glimpse of one of its dramatic sea-

scapes. South of Brindisi, a highlight is Torre 

Sant’Andrea, where eons of waves have 

sculpted sea cliffs and stacks. 

3736

https://www.lacropolidipuglia.it/en/homepage/
https://www.extraverginesavoia.com/en/
https://museipuglia.cultura.gov.it/musei-puglia/museo-e-parco-archeologico-canne-della-battaglia/
https://museipuglia.cultura.gov.it/musei-puglia/museo-archeologico-nazionale-e-parco-archeologico-di-egnazia/


비엔나에서 만나는 크리스마스 

With lively Christmas markets, snug coffeehouses and a big museum reopening,  
no European city is more worthy of visiting during the festive season than Vienna. 

반짝이는 조명으로 물든 크리스마스 마켓, 추운 기운을 녹일 아늑한 카페, 미술관의 재개관 

소식으로 가득한 비엔나는 유럽 그 어느 도시보다 더 동화 같은 크리스마스를 선사한다. 

written by » LUKE WATERSON
photography by » VERTIGO YEAH

Moments in

Vienna 

Magical 

대한항공은 비엔나 직항 편을 주 3회 운항한다.

Korean Air operates direct flights to  
Vienna 3 times a week. Austria

Czech Republic

Poland
Germany

비엔나

VIENNA

Hungary

INCHEONHangout    ⁄    VIENNA   



비엔나는 유럽에서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합스

부르크왕가가 600년간 자리했던 도시다. 오스트리

아뿐만 아니라 신성로마제국을 통치했던 이들은 비

엔나 곳곳에 정궁인 호프부르크를 비롯해 여름 별장

인 쇤브룬궁전 같은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을 23구

역에 걸쳐 남겨두었다. 이들이 수집한 수천 개의 문

화유산이 비엔나에서 숨 쉬고 있음은 물론이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는 오래전부터 ‘최고’로 가

득했던 곳이다. 음악의 거장, 베토벤과 황금빛 화가

로 불리는 클림트부터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

트 등 세계적인 천재들이 비엔나에 살며 도시의 가치

를 높였고, 여러 박물관, 미술관, 콘서트홀에 이르는 

풍부한 문화가 이 도시에 자양분을 공급했다. 비엔나

는 예술, 문화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카페하

우스, <미쉐린 가이드> 스타를 자랑하는 레스토랑 

10곳이 자리했을 정도로 다채로운 식문화 또한 지니

고 있다.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포도원과 와이너리가 

이루어낸 와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 모든 요소가 비엔나를 1년 내내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엔나의 가장 아름다

운 시기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단연 크리스마스 시즌

이라 답할 수 있다. 도시 곳곳에서 유럽의 낭만을 느

낄 수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고 화려한 조명으

로 치장한 건물들이 비엔나의 겨울을 더욱 빛나게 해

주는 것이다. 비엔나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 이 도시

를 만끽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거리를 달리는 고풍스러운 마차, 피아커는 비엔나의 명물이다.

Fiakers (two-horse carriages) are an iconic sight in Vienna.

시청 광장 앞에는 11월 말부터 대규모 크리스마스 시장과 트리가 설치된다. 

Around the end of November, a Christmas market is set up  
in the square in front of Vienna’s City Hall, including a giant Christmas tree.

As the 600-year-long seat of the powerful Habsburg dynasty 

which ruled much of Europe at its height, Vienna is a mighty 

grand place. Its architectural finery begins centrally at the lav-

ishly embellished Hofburg Palace complex and radiates out 

through all 23 districts. Austria’s capital has always had a taste 

for life’s finest things. Such luminaries as Beethoven, Klimt and 

Freud lived in Vienna and made a mark on its history. The cul-

turally-rich city has an array of museums, galleries and music 

venues. Cuisine-wise, the Viennese also benefit from a coffee-

house scene that is UNESCO-listed, 10 restaurants with at 

least one Michelin star and a distinctive wine culture thanks to 

the vineyards and wineries skirting the city. All of this can 

make Vienna a temptation to visit all year round, but winter is 

when the city is at its loveliest. Some of Europe’s best Christ-

mas markets can be found in Vienna, where festive lights ac-

centuate the grandeur of the architecture and elevate the holi-

day mood. Here are six ways to get acquainted with the city 

during its most atmospheric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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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에선 지역에 진정한 색깔을 더해주는 작

은 동네, 그레첼에 주목한다. ‘도시 속 마을’의 개

념을 지닌 그레첼은 고층 빌딩으로 가득한 풍경,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해독제 같은 역할을 한다. 

슈피텔베르크는 ‘뮤지엄스쿼티어’ 뒤편 좁다란 

자갈길과 18세기 유행했던 비더마이어양식의 

건물이 즐비하게 늘어선 지역이다. 겨울철이 되

면 골목마다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소품을 파

는 가판대가 늘어서 한층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

낸다. 비엔나 최고의 ‘바이슬’ 중 하나인 아메를

링바이슬을 맛보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바이슬

은 오스트리아 가정식 요리를 선보이는 캐주얼

한 레스토랑을 일컫는 말로, 오스트리아 대표 음

식인 슈니첼과 거품 가득한 맥주 등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슈피텔베르크 골목마다 자리한 

레스토랑과 카페, 바에서 비엔나 현지인처럼 즐

겨볼 것. 

Within Vienna’s districts are smaller 

neighborhoods, or Grätzels, that are full of 

local color. They are increasingly becom-

ing known for their “village-within-the-

city” ethos and serve as ideal antidotes to 

the bustling blockbuster sights. Spittel-

berg, a clutch of narrow cobbled streets 

and eccentric 18th-century dwellings be-

hind the MuseumsQuartier, has an espe-

cially convivial feeling in winter due to its 

clustered-together restaurants and the 

plants screening it from the big city be-

yond. Here you’ll find one of Vienna’s best 

beisl, Amerlingbeisl. Beisl are the ultimate 

Austrian eateries, rustic taverns serving 

frothy beer and traditional carb-heavy 

food like schnitzel. 

  도시 속 작은 마을, 슈피텔베르크 거리

STROLL THE STREETS OF SPITTELBERG

1 비더마이어양식 건물이 늘어선 슈피텔베르크 거

리의 모습

Spittelberg’s cobblestone streets and hous-
es reflect Biedermeier architecture. 

2 슈피텔베르크 거리의 골목마다 레스토랑과 카페, 

바가 자리한다. 

Alleys in the cozy Spittelberg neighborhood 
are lined with restaurants and bars.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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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문화를 체험하는 데 카페하우스만큼 적

당한 곳은 없다. 유서 깊은 비엔나의 카페하우스

는 유럽 전역에 카페문화를 퍼뜨리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 카페 슈페를의 단골손님이었던 클

림트, 카페 코르브를 즐겨 찾았던 프로이트처럼, 

영향력 있는 이들이 생각을 나누던 장소이기도 

했다. 과거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자주 방문하던 

카페 벨라리아도 비엔나를 대표하는 카페하우

스다. 1870년부터 운영된, 비엔나에서 가장 오

래된 곳 중 하나로 우아한 천장을 완성하는 돔은 

그대로 간직하고 2021년 현대적인 모습으로 리

모델링을 마쳤다. 유려한 곡선을 지닌 빨간 토넷 

체어와 네온 조명의 인테리어가 마치 현대미술 

갤러리를 연상시킨다. 이곳에서 오스트리아 사

람들이 즐겨 찾는 메뉴인 비엔나 멜랑게를 꼭 마

셔볼 것. 저녁이라면 카페 벨라리아의 시그니처 

칵테일을 기대해도 좋다.

Nowhere in Vienna is more inviting on a 

cold day than its kaffeehäuser (coffee-

houses). Kaffeehäuser are opulent estab-

lishments that led to the development of 

cafés Europe-wide and where influential 

minds — Klimt at Café Sperl and Freud at 

Café Korb — once exchanged great ideas. 

Café Bellaria actually traces its origins to 

an even loftier figure, Emperor Franz Jo-

sef. It’s also the city’s oldest still-operating 

coffeehouse, established in 1870. Refur-

bished in 2021 in a contemporary style, it 

now creates a vibe more akin to a modern 

art gallery. Sip a typical Viennese melange 

(espresso shot topped with milk foam) or 

evening cocktail, and grab a tuna tataki if 

you fancy skipping the schnitzel. 

  유럽 카페문화의 명가, 카페하우스

COZY UP IN A COFFEEHOUSE

1 에스프레소에 스팀 우유를 넣고 폼을 올린 비엔나 

멜랑게

Viennese melange is an espresso with 
steamed milk, topped with a little foam.

2, 3 카페 벨라리아는 낮에 커피와 식사를, 밤에는 

칵테일을 선보이는 바로 변신한다.

Café Bellaria is also a restaurant serving 
regional dishes. In the evening, it transforms 
into a bar serving various kinds of cocktails.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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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은 비엔나에서 최고의 전시회를 만날 수 있

는 시기이기도 하다. 예술 애호가라면 약 60개 

의 문화예술 기관은 물론 식당, 카페, 상점이 위

치한 광장, 뮤지엄스쿼티어로 향하자. 알베르티

나현대미술관, 레오폴드박물관, 쿤스트할레 비

엔나 등을 마주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

자, 지크문트 프로이트의 업적이 궁금하다면 프

로이트박물관에 들러볼 것을 추천한다. 한편 비

엔나미술사박물관이 오는 12월, 4년간의 리노베

이션을 마친 뒤 재개관한다. 확연히 넓어진 박물

관에는 카를교회가 한눈에 펼쳐지는 테라스를 

지닌 카페 겸 레스토랑도 생긴다. 비엔나미술사

박물관의 상설 전시와 특별 전시 모두 19세 이하

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매달 첫 주 일요일에

는 모든 관광객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The year’s end is a great time to check out 

some of the city’s best exhibits. Head to 

MuseumsQuartier, a district that houses 

some 60 cultur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Leopold Museum and Kunsthalle Wien. 

Then walk a few blocks to the Albertina 

Modern, one of the biggest museums for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the 

world. Those interested in the life of 

Freud, the founder of psychoanalysis, 

should head to the Sigmund Freud Muse-

um. Meanwhile, Wien Museum reopens in 

December after nearly four years of reno-

vations. The expanded space includes a 

café-restaurant with a broad terrace over-

looking the Karlskirche (St. Charles 

Church). Those under 19 years of age can 

enjoy free entry, while others can visit for 

free on the first Sunday of each month.

  비엔나 예술의 보고, 미술관 탐험  

EXPLORE VIENNA’S MUSEUMS 

1 1945년 이후에 발표된 오스트리아 현대미술 작품을 6만 점 

이상 보유한 알베르티나현대미술관

Focusing on post-1945 contemporary art from 
Austria, Albertina Modern has a collection of over 
60,000 works.

2 프로이트박물관은 근 50년간 지크문트 프로이트의 집이자 

사무실이었던 곳을 개조해 지었다.

Sigmund Freud Museum is the renovated house 
where Freud lived and worked for nearly 50 year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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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는 예로부터 유럽의 도자기 중심지 중 하

나였다. 유럽 대륙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도자

기 제조소인 아우가르텐은 여전히 시대를 초월

한 작품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엔 새로운 세대의 

도자기 장인들이 등장해 비엔나의 전통 도자기

에 참신한 개성을 불어넣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도예가 잔드라 하이슈베르거가 이끄는 파이네

딩게가 대표적이다. ‘좋은 것들’이라는 뜻을 지닌 

파이네딩게의 작업장, 쇼룸과 창고는 카를스키

르헤에서 남서쪽으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

해 있다. 이곳은 100% 친환경 에너지로 도자기

를 생산하며 모든 폐자기는 재활용한다. 파이네

딩게의 테이블웨어, 꽃병, 램프와 소품에는 신선

하고도 소박한 현대적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 쇼

룸을 찾아 특별한 핸드메이드 도자기를 구입하

거나, 작업장에 들러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도 있다.

Vienna is one of Europe’s original ceram-

ics centers, with Augarten — the conti-

nent’s second-oldest producer of porce-

lain — still producing timeless pieces. But 

these days, there is a younger generation 

of ceramicists putting an exciting new 

slant on this Viennese tradition. One of 

the foremost of these is Sandra Haisch-

berger and her team at feinedinge (fine 

things). The company’s workshop, show-

room and warehouse are located a few 

blocks southwest of Karlskirche. There’s a 

refreshing, stripped-down contemporary 

look to their tableware, vases, lamps and 

gifts. Visit their showroom to pick up a 

unique handmade gift or pop by their 

workshop to see the works being created.

  비엔나 도자기의 재발견

DISCOVER VIENNESE CERAMICS REBORN

1

3

2

1, 2, 3 파이네딩게는 비엔나 전통 제조 방식에 모던

한 디자인을 입은 도자기류를 선보인다. 식기를 비

롯해 홈 액세서리, 조명 제품 등이 있다.

Feinedinge relies on traditional techniques 
to make delicate porcelain products with 
modern aesthetics, including tableware, 
home accessories and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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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에서 가장 긴 쇼핑 거리인 마리아힐퍼 슈

트라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조제핀 호

텔이 있다. 2021년 새로 단장한 건물은 아르데

코 양식에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초현실주의 사

조를 더해 화려하면서 세련된 인테리어를 자랑

한다. 이 부티크 호텔은 과거 소유주이자 예술 

애호가로, 1920년대와 1930년대 황금기에 전설

적인 파티를 수없이 열었던 미스터리한 인물 조

제핀 드 부르블랑이 1896년에 지은 곳이다. 당

대 전성기를 누리던 유명 인사들이 담긴 흑백사

진, 화려한 샹들리에, 벨벳을 두른 호화로운 가

구로 꾸민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곳

에 머무르다 보면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

을 느낄 수 있을 것. 그 밖에 3000장 이상의 막

대한 바이닐 컬렉션을 보유한 포노테크 라운지

와 비엔나의 가장 고급스러운 칵테일 바 중 하나

인 바르플리스 클럽 또한 추천한다. 

Just off Mariahilfer Straße, Vienna’s lon-

gest shopping street, is the slim Die Jose-

fine Hotel, lovingly refurbished in 2021. 

This boutique hotel is themed around 

mystery-shrouded erstwhile owner Jose-

phine de Bourblanc, an art-lover and leg-

endary Vienna hostess whose soirees 

epitomized the capital’s glamor during its 

1920s and ’30s heyday. Expect mono-

chrome photographs of the era’s celebri-

ties, chandeliers and sumptuous velvet 

upholstery. While away your winter down-

time playing Cole Porter records in the 

Phonotek lounge, which has a collection 

of more than 3,000 vinyl records, or take a 

seat at one of the city’s most glamorous 

cocktail bars, Barfly’s Club.

  과거로의 회귀, 조제핀 호텔 

CHECK IN TO AN ELEGANT HOTEL

1 조제핀 호텔은 러시아혁명을 피해 오스트리아로 

온 조제핀 드 부르블랑이 1896년에 지었다. 

Die Josefine Hotel was established in 1896 
by Josephine de Bourblanc who fled the 
Russian Revolution and settled in Vienna.

2, 3 호텔 내부는 아르데코 디자인, 스테인드글라스, 

개성 있는 컬러 소품을 더해 몽환적이면서 화려하게 

꾸몄다.

The hotel’s interiors feature art deco design, 
stained glass and colorful decorations.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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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마켓 중 하나인 

크리스트킨틀마르크트가 시청 광장에서 열린

다. 이곳에는 100개가 넘는 노점이 들어서는데, 

크리스마스 장식품부터 선물로 구입하기 좋은 

제품, 다양한 음식까지 판매한다. 쇤브룬궁전 앞

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도 주목할 만하다. 

궁전을 배경으로 클래식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시장은 다채로운 최신 예술품과 공예품에 집

중한 컬렉션을 선보인다. 고딕양식 성당이자 비

엔나의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슈테판대성당 앞

에서도 축제가 열린다. 성당 내부를 감상하고 크

리스마스 쇼핑을 즐겨보자. 

The Christkindlmarkt in the Rathausplatz 

is one of Vienna’s largest and most visited 

Christmas markets, set against the back-

drop of the imposing neo-Gothic city hall. 

Schönbrunn Christmas Market is a step 

up in sophistication, happening in front of 

the grand Schönbrunn Palace and with an 

eclectic selection of high-end arts and 

crafts for sale. Also check out the market 

at St. Stephen’s Square for more Christ-

mas shopping and a visit inside St. Ste-

phen’s Cathedral right next door.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즐기는 축제 

ENJOY CHRISTMAS MARKETS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비엔나의 심장부, 슈테판대성당을 비롯해 

비엔나 시내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 

Christmas markets open in various spots in Vienna such as the 
Stephansplatz Christmas market held at St. Stephen’s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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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m "digging momentum" is a buzzword in Korea that refers to pursuing a hobby or interest in 

search of personal growth and happiness. Whether it’s exploring Korea as K-culture enthusiasts, 

following expert-recommended global tour routes or seeking out uniquely themed hotels, embark on 

an adventure to unlock deeply satisfying experiences.

최근 화두로 떠오른 디깅 모멘텀은 취향의 영역에 깊이 파고들며 자신만의 성장과 행복을 찾는 트렌드를 말한다. 

남다른 취미를 가진 인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여행지, 덕질의 성지가 된 한국, 전문가가 추천하는 테마가 있는 투어 루트, 

마니아를 위한 호텔까지. 다채로운 몰입의 경험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소개한다.

몰입을 위한 여행

SPECIAL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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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내용은 

디지털 매거진에서 확인하세요. 

Check out the digital magazine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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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Pursuits

written by » KIM NA-RIM 

취향의 발견

A totally engrossing hobby can be a fresh source of inspiration for 
personal growth and happiness. Even seemingly insignificant hobbies  
and interests can lead to something remarkable.

깊게 몰두할 수 있는 취미는 또 다른 성장과 행복의 원동력이 된다. 

비록 좋아하는 것이 사소하고 흔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런 관심이 대단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https://www.theroyalportfolio.com/style-design-by-liz-bi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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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rewdog.com/usa/doghouse-columbus-hotel
https://www.v8hote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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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406237&memberNo=401560


http://www.hansikmagazine.org/official.php/home/info/3330
http://urimunhwa.or.kr/data/vol302/sub/p12.php
https://guide.michelin.com/kr/ko/article/features/guk-tang-jjigae-jeongol-know-your-korean-soup
https://guide.michelin.com/kr/ko/article/features/guk-tang-jjigae-jeongol-know-your-korean-soup
http://www.hansikmagazine.org/official.php/home/info/3129
http://www.hansikmagazine.org/official.php/home/info/3129


https://guide.michelin.com/en/article/travel/the-must-eat-dishes-for-travelling-thais-destination-4-south-korea
https://guide.michelin.com/en/article/travel/the-must-eat-dishes-for-travelling-thais-destination-4-south-korea
https://www.bbc.com/travel/article/20200609-how-a-south-korean-comfort-food-went-global
https://kofice.or.kr/c30correspondent/c30_correspondent_02_view.asp?seq=21140
https://kofice.or.kr/c30correspondent/c30_correspondent_02_view.asp?seq=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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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071 mm10-스페셜3_insight trip_3ᄀ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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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143 인포_(11월)_3ᄀ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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